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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다스액티브주식형투자회사

Fund Facts
투자목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

 액티브주식형 4.07% 15.09% 46.88% 54.63% 360.97%

 종합주가지수 3.91% 11.64% 34.00% 41.93% 244.28%

운용개시일: 2001.03.06 초과수익률 0.16% 3.45% 12.87% 12.69% 116.69%

펀드규모: 420억원(순자산 기준) ※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C1 기준임.

총보수: 순자산평잔의 연 2.78%

환매수수료: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

(2001.03.05~2007.09.28)

(현물주식편입비:98.61%,선물포함시 편입비:93.86%)

(순자산총액 비중 35.11%)

2007년 9월

적극적인 종목선택과 자산배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종합주가
지수를 앞서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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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트폴리오 현황

지난 9월 한달간 펀드는 4.07%의 월간수익률을 기록하였으
며, 동 기간 중 종합주가지수는 3.91% 하락하였습니다. 9월
중 포트폴리오 내에 동 기간 중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
화학, 해운, 지주회사 등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참고지표
대비 0.16%의 초과수익을 시현하며 한달을 마감하였습니
다.

[주식 시황]
9월 한달간 주식시장은, 미국 FOMC에서의 재할인율 및 정
책금리 인하 뉴스에 힘입어 전반적인 시장심리 회복과 함께
3.91%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.  금리인하가 서브 프라임
이슈를 당장 해결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, 글로벌 유동성
축소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되면서,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매
도 규모 축소 및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유입을 통해 수급과
심리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. 업종별로는 종이목재, 화학,
철강, 운수장비, 유통, 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
으며, 음식료, 섬유의복, 의약, 전기전자, 건설, 전기가스, 은
행, 증권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.

[자산배분]
펀드 포트폴리오 주식 보유분의 70% 수준은 당사의 모델 포
트폴리오를 준용하고 있으며,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
나 중형주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나머지 30% 수준은
모멘텀이 있는 중형 옐로우칩이나 실적개선이 뒷받침 되는
소형주 중 엄선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0월 주식
시장은 글로벌 증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충격에서
벗어나며 낙폭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불과 1개월 반 만에 낙
폭의 대부분인 400PT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인 상황이어서
10월 중반전후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
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유동성흐름의 변화가능
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한차례 조정 이후에는 90%대 후반의
편입비로 강한 유동성 장을 한번 더 향유할 계획입니다.

[종목선택]
9월에는 보유 포트폴리오 중 대한해운, SK, LG, 한화, LG전
자, 제일모직 등의 수익률이 양호하였으며, 반면 동아제약,
토필드, STX조선, 하이닉스, 대한항공 등은 큰 폭의 조정 후
여타 종목 대비 반동폭이 작아 시장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
습니다. 지난달에는 큰폭의 상승을 보인 화학, 해운, 철강 등
중대형 주식을 촉소하고 상승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IT
관련주와 금융주, 개별재료보유 소형주들을 매수하였습니
다. 종목별로는 KCC, SK에너지, 대한해운, 현대제철 등의
비중을 축소하고 삼성전자, 신한지주, 키움증권, 대한제강,
S&T대우 등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. 신규로 편입한 종목
은 성광벤드, CNH캐피탈 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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